
■ 2026년도 문학레지던시사업 상반기 입주작가 심의 총평

ㅇ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6년도 문학레지던시사업 상반기 입주작가 심의

ㅇ 회의일시 : 2025년 12월 18일(목) 16:00~18:00 

ㅇ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ㅇ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고봉준, 구효서, 김지은, 장인수, 지영주

2025 문학레지던시 상반기 입주 작가에게 집필 공간을 후원하는 곳은 모두 세 곳으로 

서울프린스호텔, 협성마리나 G7, 남이섬 호텔정관루이다. 사전에 공지된 바와 같이 각 

레지던시의 운영 주체가 제시하는 개별 지원자격과 민간기업의 후원사업 취지와 공통의 

기준을 나란히 고려하여 선정 심의를 진행했다. 지원자 가운데 간혹 두 곳 이상에 신청한 

경우가 있었으나 더 많은 작가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 지원자는 한 곳에만 선정

되도록 하였다. 중복 신청자의 경우, 제출한 집필 계획을 검토하고 해당 기관이 요청한 

기준을 함께 살펴 더욱 적절한 집필 공간에 배치되도록 조정하였다. 전체적으로는 입주 

공간에서 창작하고자 하는 새 작품의 기획 의도를 너무 간략하게 쓰거나 추상적이고 포괄

적인 내용만 제출한 지원자들이 많아 아쉬웠다. 

이 공모 사업은 문학 작가들에게 작품 창작을 위한 집필 공간을 제공하여 좀 더 좋은 

창작 환경에서 창작에 집중하고 우수한 작품을 집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 공간에서 집필된 작품이 이후 출간으로 이어져서 실질적으로 작가가 활발히 

활동하며 독자를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고 격려하는 사업이기도 하다. 이에 “차년도에 

작품집 발간이 확정된 작가”면 우대한다는 지원 조건이 있었으며, 따라서 계약서가 첨부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원고 관련 사항이 진행된 경우를 우선 선정하고자 했다. 

차후에 이 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지원자라면 창작 계획과 작품의 기획 의도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명확하게 적어주시는 것이 좋겠다. 계약서나 관련 서류가 있을 경우 

반드시 첨부하고 만약 확정된 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작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계획을 

상세하게 기술해 주시길 바란다. 심의는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원하신 분들이라면 모두 긴요하게 집필 공간의 필요성을 갖고 있겠지만 

후원기업이 지원하고자 하는 방향에 맞춰 이제 막 발돋움하려는 신진 작가, 새로운 작품의 

집필을 확정하고 진행 중인 작가에게 조금 더 절실하게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후원하는 세 곳 레지던시 중에서 서울프린스호텔은 수도권 이외 지역 거주 작가를 우대

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따라서 동점일 경우 비수도권 거주 작가를 선정하였다. 협성마리

나 G7은 레지던시가 위치한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부산과 바다를 배경으로 한 작품을 

집필하려는 작가를 우대한다. 작품 창작 계획에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부분을 

심의워윈들이 함께 읽고 토론하여 지원자를 선정하였다. 남이섬 호텔정관루는 아동 도서

의 국제적 협력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아동 도서, 청소년 도서를 발간한 경험이 있거나 

이와 관련하여 활동 중인 작가를 우대한다. 따라서 지원자 중 아동문학 작가를 우대하여 

살펴봤으며, 숙의를 거쳐 입주 작가를 선정하였다. 



이번 문학레지던시 지원신청 대상 목록을 보며 전반적으로 장르 문학 쪽의 지원자들이 

늘어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이번에 선정된 작가 중에 장르 문학을 창작하는 지원자도 

있지만, 해당 사업을 후원하는 기업의 사업 목적과 예술위원회 기관 특성을 고려했을 

때 문학의 영역이기보다 다른 예술 영역으로 보이는 작업을 다수 선정하기는 어렵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예술 분야가 다양하게 확장되고 있는 만큼 이 사업을 추진하는 예술위원

회에서도 더 많은 예술가들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포용적으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면 

좋겠다.

아직도 지원 작가의 숫자에 비해 후원 공간이 많이 부족한 현실이다. 본 사업을 통해서 

의미 있는 작품들이 출간되고 그 작품들이 독자의 큰 응원을 받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앞으로 문화예술을 후원하고자 하는 민간 기업이 늘어나고 예술 현장과 후원 기업이 서로 

지지하는 긍정적인 사례가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우리 문학의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이 후원해 주시는 기업과 좋은 작품의 집필을 위해 분투하시는 지원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심의위원 일동  


